<국경의 남쪽> 오디션 대본

역할 : 안내원

상황 : 연변의 한 집안, 중국풍의 실내장식. CCTV 켜져 있는 허름한 방안. 선호가족, 둘러 앉아 국수를 먹고 있다. 더운물 주전자 들고 들어오는 안내원.
안내원
추울텐데 더운 물도 좀 마시면서 천천히 드십시오

어머니
고맙습니다

안내원
어찌 좀 먹을만합니까?

아버지
이 은혜, 두구두구 잊지 않겠소.

안내원
허허, 저두 사례 받구 하는 일인데요, 뭐.

아버지
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다 동무 덕이요

안내원
그렇게 말씀해주시니 힘이납니다..하하  

광남
(TV에 열중) 이야 어지럽구만. 정신 없이 휙휙 돌아가네. (광고모델들에게 시선을 못 떼는데)

안내원
하하, 이제 좀 제 정신이 돌아오신 모양이군요? 

중국여자들은 조선여자하고 확실히 다르죠?

선애
서울 가면 제일 걱정이 이 사람이야. 천지에 벌거벗은 녀자들이 돌아다닌다는데 눈을 막아버릴 수두 없구 말이야.

안내원
아직 서울, 서울 하시지 마십시오.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숱하게 남았습니다

가족들
…
안내원
여기선 오래 있지 못해요, 제가 내일 상황을 좀 보고 빠르면 낼 밤에 길을 떠나야 합니다

가족들
..내일 밤?

안내원
요새 공안들이 눈이 시뻘개진 사냥개 같다구요. 

탈북한 사람 잡아가면 일계급 특진된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. 

한곳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불리해져요. 

이젠 이 곳 인심도 예전같지 않단 말입니다. 

아버지
동무만 믿겠오

안내원
크게 걱정하지는 마십시오. 이래뵈도 이 쪽일은 제가 훤히 알고 있으니까,

그냥 저만 따라오심 됩니다. 

